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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7. 23.(목)

기업의 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시각을 더합니다.

-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 금일부터 순차 시행 -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이 오늘(2026. 7. 23.)부터 9. 10.까지 

순차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

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의 권익 보호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여 

2차에 걸쳐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첫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편하여 이사

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둘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고,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25년 말 기준 210개 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하여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에 선출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

하여 개정 상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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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개정 상법 주요 내용 1부

법무실 책임자 과    장 최성수 (02-2110-3167)
담당 부서 상사법무과

담당자 검    사 권영우 (02-21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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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개정 상법 주요 내용

1. 상장회사 독립이사제 도입 (7. 23. 시행)

m (개정 배경) 상장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이 부족하므로 경영을 객관적

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m (개정 내용) 일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선임 비중을 1/4에서 1/3로 높여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2.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룰’ 강화 (7. 23. 시행)

m (개정 배경) 개정 전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 ‘개별 3%룰’만 적용되어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 지분을 

활용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는 비판 제기 

※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룰’ 적용되나, 다수의 상장

회사에서 감사위원 대부분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합산 3%룰’을 회피  

개정 前 개정 後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사외이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1/4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 선임 의무)

일반 상장회사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 1/3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는 변동 없음)

□∨ ‘개별 3%룰’ 이란 

 □ 주주 ‘각자’의 지분을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 

□∨ ‘합산 3%룰’ 이란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제도 

   * (특수관계인)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및 계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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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개정 내용) 최대주주는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룰’이 적용

되므로 최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

3.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9. 10. 시행)

m (개정 배경)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 

m (개정 내용) 대규모 상장회사가 분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4.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9. 10. 시행)

m (개정 배경) 1998년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었으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 제기 

개정 前 개정 後

최대주주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시 ‘개별3%룰’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시 ‘합산3%룰’ 

최대주주의 경우

 모든 감사위원 선･해임시

‘합산 3%룰’

□∨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란 

 □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처음부터 주주총회에서 따로 선임하는 제도로, 분리선출 

인원이 늘어날수록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영향력 감소

 - (일반절차)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임한 후 그 중 감사위원을 선임

   → 최대주주가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들을 선임한 후에 그들 중에서 감사

위원이 선임되므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의 영향이 미미 

 - (분리선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여 3%룰이 직접 적용되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가 영향력 행사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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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개정 내용)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에 선출될 

가능성을 높여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 ‘집중투표제’ 란 

 □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의결권 수 = 주식 수 X 선임할 이사 수

 □ (사례) 100주 중 소수주주 26주, 대주주 74주, 이사 3명 동시 선임할 경우

         (소수주주 : 후보 A 지지, 대주주 : 후보 B, C, D 지지)

 (단순투표제) 소수주주는 각각의 이사 선임 시마다 의결권 26개만 행사 가능

단 순 투 표 제

이사 선임 안건 소수주주 甲 대주주 乙

1. 후보A 선임 안 찬성(26) 반대(74)

2. 후보B 선임 안 반대(26) 찬성(74)

3. 후보C 선임 안 반대(26) 찬성(74)

4. 후보D 선임 안 반대(26) 찬성(74)

투표 결과 후보 B, C, D 선임 (전원 대주주 지지 후보 선임)

 
(집중투표제) 소수주주는 지지 후보 1명에게 의결권 78개(26X3) 집중 행사 가능 

집 중 투 표 제

이사 3인 선임 안건 소수주주 甲 대주주 乙

후보A 78(3위) 0

후보B 0 100(1위)

후보C 0 80(2위)

후보D 0 42(4위)

투표 결과 후보 A, B, C 선임 (소수주주 지지 후보도 선임)


